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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논문은 불교계 중등학교 교법사를 중심 사례로 종교교사 교원양성과정의 역사적 흐름

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

교교사 양성제도 성립의 동기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시와 국가교육과정 내 종교교육의 

편제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종교교사 양성제도는 종파별 양성과정으로 시작되었지

만 국가제도를 통해 전문화되고 통일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불교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종교계 설립 학교의 종교교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불교계 종교교사(교법사)  양성과정의 특수성과 모든 종파에 공통적으

로 드러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비교하였다. 향후 공교육에서 보편적 인성교육에 종교교과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사 양성에 있어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 뿐 아니라,  임용 후 재교육

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종교교사, 종교교육, 종교교과, 교원양성제도, 종립학교, 교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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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듯이 그 중요성은 의심할 바  

없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인 교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무척 크다. 현대사

회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직업적 책임의 막중

함을 나타낸다. 때문에 교원양성제도(敎員養成制度)가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는 개인

의 신앙이 아닌 공적 영역의 종교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인격교육적 가

치요소를 담보하고 있는 종교교육의 교사는 다른 교과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교교사와 관련한 양성과정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의 제도화된 종교교육 역사가 오래지 않은 것과 비례하여 종교교사가 활동한 시간도 

길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변천과 관

련하여 종교교사양성제도가 언급된 연구들이 있다.1) 그러나 종교교사라는 독립적 주

제에 대해 역사적 흐름부터 짚어본 심도 깊은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는 종

교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종교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불교계 교법사(校法師)를 중심 사례로 하여 그 특수성

과 전체 종교교사양성과정의 차이와 유사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교교사 양성제도가 성립하게 된 동기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태동

과 국가교육과정을 통하여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변천과 발전

에 대하여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계만이 가지고 있는 특

수성을 통하여, 한국 사회 종립(宗立) 학교의 종교교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되

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종파별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해당 종교에서만 드러나

1 ) 김철주 고병철, 종교교사의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충북: 한

국교원교육학회, 2004). ;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종교교육학연구 27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박범석, 종교과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영역 상세화 연구   종교교

육학연구 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손원영, 한국 중등학교 종교교사 자격에 관한 연구   종교

교육학연구 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7 (서울: 종교교육학회, 2008). ; 김용표 외,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

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 RE 2008-  

6-15) , (서울: 한국교육평가원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

회: 다종교사회와 종교지도자 교육 ,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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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수한 갈등이 아니며,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

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  

본고에 앞서, 명료한 논의를 위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선행하고자 한다. 종교교사

란 중등과정에서 종교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교원자격증에 종교가 표시과

목인 교사를 종교교원이라고 표현하거나 일반적인 지칭으로서 종교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종교교사로 통일하였다. 교목(校牧), 성무감(聖務監), 교법사 

등의 호칭은 관련한 종파의 특수한 현상을 서술할 때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양성제

도는 교육법을 포함하여 종교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립된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Ⅱ. 종교교사 양성제도 성립의 동기

교원양성제도는 정식으로 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임용 이전의 교

육이다. 교직을 한 사회의 전문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원양성과정 역시 중요시 

되어야 한다. 지식적 측면에서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직업특수성 측면의 윤리적이

고 심리적인 소명까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교원양성제도의 시작은 구한말에 시작되지만, 일제강점기

와 해방 이후를 거치면서 현대의 교원양성기관 및 과정이 정리된다. 교육대학(敎育大

學), 사범대학(師範大學), 임시교원양성소(臨時敎員養成所), 교직과정(敎職課程), 한국교

원대학교(韓國敎員大學校), 그리고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교육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원양성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종교교사를 육성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와 그 

목적과 방법은 어떠하였는지 상세히 밝혀보도록 하겠다. 

1.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태동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정식으로 태동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교

육과정(國家敎育課程)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과정이란 국가가 공교육(학교교

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교수ㆍ학습 내용과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공

식적으로 공표한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종교교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국가 차

원에서 종교교육에 기대하는 바와 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종교교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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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성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종교교육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며, 해방 이후 종립학교 

별로 종교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가 정식으로 언급된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19호, 1963.2 .15.) 이전에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문

제시 되거나 주요 사회 관심사로 등장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나 종교계 학교법인의 사

정과 의지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개입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와 제3차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1973.8.31.), 제350호(1974.12.31)) 

개정 시기의 학교교육 변화는 종교교육의 여러 문제를 표면화 시켰다. 교사자격 검

정시스템과 교과용도서 규정이 정비되며, 학교 내 무자격 종교교사와 자체제작 종교

교과서를 재단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났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와 고교 

입학 추첨 배정제도 등으로 학생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종교계 학교로의 진학은 종

교의 자유라는 인권 문제를 발생시켰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정식으로 가능하게 된 시기는 제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22호, 1981.12.31.) 당시였는데, 종교라는 교과명이 최초로 자유선택교과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종교교과가 국가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편제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비공식

적으로 진행된 종교교육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국가교육과정 내 종교교육 편제

제4차 교육과정(1981.12 .31.~ 1987.3.30 .)은 국가교육과정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안 개발을 담담하면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도 이전에 비해 

좀 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된 시기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교과는 논리학, 철학, 심

리학, 교육학과 함께 자유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또한 자유선택과목의 시간 단위도 

0- 8단위까지 확대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였다.2) 그러나 편제와 시간 배당

만 있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규정, 그리고 교사의 자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종교교사의 경우도 대부분 기존의 성직자들로 유지되었으며, 

2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책4(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12.31.) ,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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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있었다.3)  종교  교과서는 비록 집필 기준은 없었으나 문

교부 인정도서로 승인되어 공적인 성격을 인정받았다.

제5차 교육과정(1987 .3.31.~1992.6.29.)의 종교교과 관련한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중

학교의 경우 여전히 자유선택교과가 유지되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종교 관련 교과를 

개설할 수 있었다.4 ) 고등학교의 경우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

의 ‘자유선택과목’의 명칭을 ‘교양선택교과’로 바꾸고 과목도 별도로 독립시켰다. 또한 

‘종교’교과를 실시할 경우 복수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

록 세칙이 변경되었다. 교과시간도 2단위로 고정시키면서,5) 종교계 사학에서는 종교

교과 개설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6 .30.~ 1997.12.29.)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

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더불어 해설서(고등학교 총론)가 따로 발행되면서 국가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정립한 시기였고, 종교교과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종교교과가 따로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장의 재량

으로 선택교과로서 운영할 수 있었다.6 ) 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교과가 속해 있는 교양

선택교과 전체의 설정배경과 방향이 정의되었다. 개별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과과정

도 최초로 마련되면서 종교교과에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지침 등이 최초로 제공되

었다. 특정 종교에 관련한 항목 외에 종교학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종교교과가 특정 종

교의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교양인으로의 자질을 기르기 위

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7)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의 종교교과 관련 제

도와 내용은 이전 시기의 틀을 유지하였다. 이후 제7차 교육과정 개정(2007.2.28~  

2009.12.23.)은 초ㆍ중등교육법 제 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

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이 고시되어 마련되었다. 교양과목에는 ‘환경’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생활’이라는 명칭이 추가되었다. ‘과목간의 위계성을 확보하고,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교양과목을 생활과 관련된 분야임을 부각

시키려는 취지였다. ‘종교’ 교과는 ‘생활과 종교’로 개칭되었다. 

3 ) 곽삼근, 서성필, 이금옥, 조경원, 홍미애, 유순화, 김수미, 김화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교육연구 4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1973), 27쪽.

4 ) 문교부,  중학교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7호(1987. 3. 31.)) , p .6.

5 ) 교육부,  초ㆍ중ㆍ고등학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 (1999), pp .266-284.

6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 p .4; p .6.

7 )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교양 (2001),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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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재 국가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상태와 다름없고, 교양과목에 속해 있는 종교 

교과도 여러 차례 개정과 재개정을 거쳤다. ‘종교’는 ‘생활과 종교’를 거쳐 ‘종교학’으로 

교과명이 개정되어 2015년도부터 적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파교육이나 신앙교육의 비

중을 줄이고 객관적 학문으로서 종교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양교육’과 ‘신앙교육’이라는 두 가

지 대비되는 성격이 공존하는 제6차 교육과정 이전의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Ⅲ.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발전 과정

국가 차원의 교원의 양성은 수요에 의해 그 목적과 양성방향이 결정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교육과정에 종교교육이 편제되고 정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됨에 

따라 정식 교사도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국가교육과정의 종교교과 편제 이전

과 이후에 종교교사양성과정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종파별 자체 양성과정의 시작

1950~ 70년 시기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비되고, 사회가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로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1966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무자격 교원의 해임 조치(문교

행 1040-507 , 문교행 1040-659)’ 공문을 각 학교에 통보했다.8 ) 무자격 교원은 종교교

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제3차 교육과정까지 교육법에 

시행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종교계 사학들은 설립 이념에 따라 종교수업의 운영을 원

했다. 종교수업들은 성경, 교리, 교학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었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원도 필요했다. 당시 종교교육의 교사는 교목, 수녀, 신부, 교법사 등으로 대개

가 종파나 종단의 대학에서 종교 관련 전공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해본 경험자들로 구

성되었다.9) 정식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교사들도 있었던 셈이다. 

8 ) 김귀성 외,  국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종교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77쪽.

9 )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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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종교교사에 대한 연구는 관련 조사에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을 뿐이라1 0) 

명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973년 연구에 따르면, 종교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시내 개신교(5개교)ㆍ천주교(2개교)ㆍ불교(2개교) 계통의 중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삼아 랜덤샘플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연

구이기에 이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개신교계 종교교사는 대개가 신학대학 출신인 목사와 전도사 혹은 기독교 학과나 

신학과 졸업생이었다.11 ) 출신 학교에 사범대학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정식 

교원양성과정을 거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주교계의 경우 주로 신부와 수녀가 성무감 

역할을 하였다.12 ) 그들의 출신학과가 다양했다는 점에서 교원자격증이 있더라도 종교 

관련 전공이 아니었음을 가늠할 수 있고, 해당 조사만으로는 교원자격증 유무도 확인

하기 어렵다. 불교계의 경우는 불교학과나 불교철학과13 ) 출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14 ) 당시 연구(1973) 이전에 불교계 내부적으로 임용시

험이(1968) 있었던 것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68년 2월 불교종립학원연합회(현재 불교교육연합회)가 주관한 ‘교법사 자격시험’

이 시작되었다. 개별 학교가 아닌 종파 차원에서 종교교사 임용시험제도가 정립된 것

이다. 시험대상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자로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

는 현직 중등학교 교사였다. 즉 정식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1 5) 시험방식은 3과목(불교 교리, 불교사, 영서)에 대한 필답고사와 면접고사였

다. 당시 응시한 20여 명 중 6명만 시험을 통과하여 제1기 교법사로 배출되었다. 그리

고 1968년 3월 1일부터 학교 발령을 내면서 서울 지역에서 교법사제도와 불교교육활

동이 공식화되었다.1 6) 

불교계의 자체 양성제도 사례를 통하여 다른 종교계 역시 종파별로 종교교사 임용

10 ) 곽삼근, 서성필, 이금옥, 조경원, 홍미애, 유순화, 김수미, 김화경,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  교육연구 4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회, 1973).

11 ) 위의 글, 27쪽.

1 2 ) 위의 글, 27쪽.

1 3 ) 해당 연구에는 불교계 종교교사가 불교학과나 불교철학과 출신이라고 기록되어있지만, 당시 전국 어

느 대학에도 불교철학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4 ) 위의 글, 27쪽. 

15 ) 교법사 제도의 초기 시절의 교원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로는 지금과 차이가 있었다. 동국대학교 불교

학과를 다니며 사범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사회(윤리)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신청하여 중등학교 준교사 ‘일반사회(윤리) ’ 자격증을 받을 수 있

었다. 이원주  善知識 ,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05), 23쪽.

1 6 ) 박명순,  善知識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200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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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교목사나 성무감 등의 명칭이 

사용된 것이 그 근거 중 하나이다.

2. 종교교사 양성 국가제도 편입시기

제 4차 교육과정(1981.12.31.~ 1987.3.30)에서 ‘자유선택과목(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

리학, 종교 등)’을 근거로 학교장 재량으로 종교교과가 각급 중등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었다. 종교교과의 정식 시행은 종교교사 자격에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는데, 교원 자

격증에 ‘교육’의 하위 단위로 ‘종교’가 명시되기 시작하였다.1 7) 하지만 종교교사양성과 

관련한 법령은 정비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식 양성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제5차 교육과정(1987.3 .31.~ 1992.6.29 .)에서야 종교교사를 위한 자격연수가 임시교

원양성소(臨時敎員養成所)의1 8) 형태로 최초로 개설되었다. 중등학교 현장에서 종교와 

관련한 교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법상 무자격 교사였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

치였다. 당시 불교계 교법사들은 이미 정식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상황이었으나, 종교

교사로서의 전문직위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 1990년에는 서울

대학교 종교학과와 교육학과가 연합하여 종교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약 90~ 100여

명의 교사가 종교교사 자격증을 받았는데,19 ) 수강생들은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이었고, 

일부 불교계 승려들이 있었다고 한다.2 0) 

더불어 이 시기에는 교사자격증의 ‘종교’ 표기 방식이 달라졌다. 제5차 고등학교 교

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해 1988년 9월 기존의 ‘교육(교육학ㆍ심리ㆍ행정ㆍ

시청각ㆍ공학ㆍ종교)’의 하위과목으로 부기되던 형태에서 중등교사 교원자격증 상 표

시과목이 별도로 독립되어 ‘종교’ 과목으로 분리된다.2 1) 종교가 독립교과가 되면서 다

른 교과 교사처럼 종교교사라는 표현이 공식화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 .6 .30 .~ 1997.12.29 .)에서도 서울대 종교학과와 교육학과에서 합

17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83.10.5. 문교부령 제519호) 제1장 제2조 ②항 관련 별표 1.: 

‘중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는 ‘교육(교육학ㆍ심리ㆍ행정ㆍ시청각ㆍ공학

ㆍ종교) ’ 형태로 종교가 교사자격증의 담당과목명으로 신설되었다.

1 8 )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

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1 9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26쪽 ; 고병철, 앞의 책, 185쪽.

2 0 ) 강돈구, 한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  종교교육 비교연구  (경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4쪽, 

21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88.9.27. 문교부령 제567호) 제1장 제2조 ②항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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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정 구분 비고

서울대 임시교원양성소:

종교교사연구과정 1차(1990

년)

- 교육부 개설

- <초 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를  

  근거로 종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

- 90여 명 수료

서울대 임시교원양성소:

종교교사연구과정 2차(1995년)

- 서울대 종교학과/교육학과 연합

- 50여 명 수료

서울대 임시교원양성소:

종교교사연구과정 3차(2000~1년)

- 교육부 개설/서울대 사범대학 운영

- 1차/2차 수료생: 새로 개설된 강화된 전공 ‘종교학’ 과목을 종 40   

  학점 이상 추가 이수

- 수업구성: 전공과목 10과목(40학점), 교직과목(20학점)

종교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

정(한신대학교 부설 중등교육

연수원, 2000~1년)

- 대상: 종교2급 정교사, 중등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경기도  

  교육감의 추천

- 교육연수원령 7조: 교양 24시간, 교직 28시간, 전공 131시간, 기타  

  3시간

- 교장/교감 등 관리직 승진이 가능

- 수료: 개신교계 20명, 천주교계 7명, 불교계 3명 등

동으로 개설한 종교교사 자격연수는 지속되어 1995년 제2차 연구과정에서 약 50명

의 무자격 종교교사가 종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22 ) 2000년 제3차 연수과정에는 

약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객관적인 종교학 수업이 강화되어 총 40학점의 종교학 과

목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연수자들은 교직 과목 18학점을 추

가로 수강해야 했다. 2004년 한신대학교에서 제4차 종교교사 연수과정이 개설되었

고, 2005년도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종교교사 임시 양성’ 과정이 개

설되었다.2 3)

3.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전문화 및 통일화

앞서 기술한 종교교사 교원양성제도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종교교사의 양성 교육기관/과정

22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부, 2001), 126쪽 ; 고병철, 앞의 책, 188쪽.

2 3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14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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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

정(서울대학교 부설 중등교육

연수원, 2001~2년)

- 수료: 총 32명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중등학교 2급 정교사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증을, ‘중등학교  

  1급정교사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  

  게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그리고 ‘중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   

  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게 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부여한다.

중등 1급 자격연수(종교 철

학) 과정 (강남대학교 교육연

수원, 2010년)

- 인원: 39명

- 시간: 180시간

- 일수: 30일

종교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

정(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연수원, 2011년)

- 수료: 13명

- 관계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프로그램구성: 교양 16시간, 교직 22시간, 통합전공 82시간, 표시  

  과목 전공 60시간, 등록 및 개강식, 수료식 2시간 등 총 182시간

현재: 사범대학(사범대 교육학

과(종교교직과목) 이수 / 종교

관련학과 비사범대교직과정 /  

교육대학원(종교교육학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에 의거

종교교사 양성과정은 임시교원양성소 시기를 거친 후, 타 교과목과 같은 형식으로 

교직이수과정이 대학에 개설되었다. 종교교사 양성과정이 보다 전문화된 것이다. 

2008년에는 한국교육평가원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

업 능력 평가 연구 (연구보고 C R E 2008-6-15)’를 발표한다. 국가고시인 교원임용시험

으로 종교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가문항 및 배점 등의 기준을 개발한 것이

다. 양성과정 전문화에 이어 임용고시의 표준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종교교사 지망자가 중등교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크

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일반 사범대학의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서 동시에 종교교사 자격 취득에 관련된 전공(기본이수과목 포함)과 교직과목을 수강

하는 것이다.

 둘째로 종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교직관련 수업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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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다수의 자격자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종교 관련 전공을 한 학생이 교육대학원의 종교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부 때 종교 관련 전공을 

하면서도 교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나 출신학교에 사범대학이 없어 교직을 이수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세 가지 경우 모두 대학별로 개설 현황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치원 및 초

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양성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부 과정 종교 관련 전공자의 사범대 교

직과정 이수에 대한 상세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는 관련 법령 개정안

이 현행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24 ) 더불어 <중등학교 교사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 기본이수과목>에서 대체이수 사례 때문에 양성과정에서 있어 종교학적인 관점보

다는 종파별 시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25 ) 예를 들

어, ‘종교교육론’ 대신 ‘기독교교육학’, ‘종교심리학’ 대신 ‘선상담심리’ 등과 같이 수업

이 개설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도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

한 세부기준[시행 2014.9.2] [교육부고시 제2014-48호, 2014.9.2 ., 전부개정]>에 따

라2 6) 2015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법에 정한 그대로 개설된 기본이수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전국의 모든 종교교사 교원양성과정이 통일된 것이다. 당장 학교현장에서 눈

24 )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종교교육학연구 27,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pp .14-15.

25 ) 김귀성, 현행 종교과 교사 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  종교교육학연구 27,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p .18.; 김귀성 외.  국내 종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종교교양교육을 중심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p .51.; 김철주 고병철. 종교교사의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p .242.

2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교원

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

과목 및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

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

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

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

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

여야 한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 ---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은 임의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

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

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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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종교학적 관점으로 교육받은 교원

들이 양성되어 교육현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불교계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특수성

1. 신분적 특수성

교법사(校法師)는2 7) 교사(교수) 자격을 가지고 전국의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교화 활동을 통하여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1940년대부

터 보문중ㆍ고, 능인중ㆍ고, 해동중ㆍ고, 정광중ㆍ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

도를 실시해온 것이 그 시초이다.2 8) 이후 1968년 2월 20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주관

으로 ‘교법사 자격시험’이 시작되며 그 지위와 자격이 공식적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자들은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이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학

과 출신 졸업생들이었다.29 ) 필기고사와 면접을 통하여 6명이 합격하였고,30 ) 교법사 자

격증을 수여한 것이 교법사 양성제도의 효시였다. 

1969년 1월 불교종립학원연합회의 주최로 불교종립학교 교법사 연수회가 개최되고, 

같은 자리에서 전국교법사회(초대 회장 김윤주, 해동고 교법사)가 창립되면서 교법사

들의 연합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5년 9월 8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명의의 

포교사 직할교구 근무를 명받았으며, 1984년 7월 15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법사 품

수증을 수여 받은 기록도 있다.3 1) 1991년 3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원장 서

의현)에서 교법사 자격인정서를 받고 전국교법사회의 명칭을 전국교법사단으로 바꾸

27 ) 불교에서 법사(法師, dharm a-bhanaka)는 전통적으로 불법(佛法)에 정통하고 교법(敎法)의 스승이 

되는 모범적인 승려를 의미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재가신도 중 포교를 전문으로 하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군법사(軍法師)와 교법사(校法師)가 있으며, 대한불교조

계종에서는 종무원법에 그 역할을 명시하여 정의하고 있다.

2 8 ) 박영동, 종립학교 교육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서울: 동국대학

교 불교학과ㆍ불교학과동문회, 2016). 63쪽.; 김재호, 교법사단의 발자취   전국교법사단 창단 제3주

년 기념 전국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4), 8쪽.

2 9 ) 이원주, 앞의 글, 23쪽.

3 0 ) 동대부중 고(권기종, 김봉식), 명성여중 고(박명순), 대동중 상고(김재호, 서윤길), 광동중 산림고(강복

영) 등.

3 1 ) 박영동, 교법사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  선지식 (서울: 전국교법사단, 2005),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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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단하여3 2) 종단과의 유대와 교법사들의 단체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교법사는 현재 국가 교육법상으로는 전체 교사의 정원 속에 포함된 일반 교사의 신

분이다.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의례의 집전을 관장하는 성직자의 지위를 가지

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헌 법령에 따라 교법사의 신분을 규정하며,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33 ) 정관에 교법사 제도를 명시한 학교법인은 동국대학교와 

광동학원 등이 있다.34 ) 

종교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교지도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는 교법사라는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았다. 초기의 교법사는 

불교를 가르치는 교사(敎法師)로 인식되어35 ) 성직자보다는 교사라는 인식을 개선하

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다. 당시 교법사들의 건의로 1974년부터 ‘校法師’로 호칭

의 정의를 달리하게 되며, 학교에 근무하는 법사(학교법사)로 성직자라는 지위를 강조

한다.36 )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 역시 성직자와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교법사라

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

다.37 ) 교학수업(불교)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 교과 교사나 학생들의 의문으로 인하

여 교법사의 지위나 정체성에도 혼란이 있었다.38 ) 이런 상황에서도 교법사들은 학교

를 넘어 불교계 전체에 새로운 포교 모델을 선보인다. 불교학생회나 불교합창단 같은 

조직이 그 사례이다.39 ) 

여전히 교법사들은 교육법에 의해 행정적으로는 일반교원과 같은 처지에 준한다. 반

면 성직자로서 종교계 학교법인,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 타 교과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일반 교사와는 다른 위상에게 기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과 수업 

지도 외에도 봉축행사, 신행활동 등의 역할도 일반 교사와는 다른 점이다. 더하여 불

교계 지도자로서 교사불자연합회와 같은 대외 포교 등 교외 활동에 대한 역할도 요구

되는 것이 현실이다.

32 ) 김남일, 전국 교법사단의 역사와 발자취 ,  선지식 (서울: 전국교법사단, 2005), 10쪽.

3 3 )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법> 제3조

34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시행세칙 제6장 제19조 2항; 학교법인 광동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제86조 등

35 ) 이원주, 앞의 글, 25쪽.; 박명순, 앞의 글,  26쪽.

3 6 ) 이원주, 위의 글, 25쪽.

3 7 ) 김봉식, 개척 법사의 애로와 기쁨 ,  선지식 (서울: 전국교법사단, 2005), 29쪽.

3 8 ) 박명순, 앞의 글, 26쪽.

3 9 ) 김봉식, 앞의 글, 30쪽.; 이원주, 앞의 글,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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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과정의 특수성

앞서 살펴보았듯 교법사 양성제도의 역사적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40년 중반부터 각 학교법인의 의지로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초기 단계이다. 둘

째, 1960년대 후반에 기초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자생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활

동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4년부터 신분과 단체가 정식으로 종단에 편

입하며 완전한 제도화를 이루게 된다. 

특히 불교계 교법사는 두 단계의 양성과정을 거친다. 교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공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한 종단의 품수 과정이 그

것이다. 이 과정과 국가 교원양성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

난다.

첫째, 불교계의 교법사는 실시 초기부터 교원자격증이 있는 정식 교사가 활동을 하

였다.40 ) 불교계는 해방 이후 학교 설립이 이어졌고, 개별 학교 단위로 불교를 가르치

는 교사를 임용하여 불교교육을 진행하였다.4 1) 초기의 교법사들은 타 교과의 교원이

었으나 불교 교화에 뜻을 두고 학교를 설립하거나 불교계 학교에 부임하여 종교교육

을 실시하며, 종교교과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후 불교계 학교 간 교류

와 종교교육 통일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불교종립학원연합회에서 1968년 ‘교법사 자

격시험’을 실시하면서 종단 내 임용시험제도가 생겨난다. 합격한 사람들만 정식 교법

사 자격증을 받고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교법사가 그 역할과 지위를 인정받아 

종단의 법령에 그 역할이 기재되면서, 현재는 이 시험은 운영되지 않으며 품수과정과 

자격증 발행 주체 역시 종단으로 바뀌게 된다. 

둘째, 국가의 종교교사양성제도의 변화는 교법사의 역할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이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단 자체양성과정을 거쳐 임용되

었기 때문이다. 무자격 교원이 없었기에 임시교원양성소나 중등교육연수원의 교육을 

통해 기존의 교법사들이 정식교원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즉, 국가의 교원양성과정과 불교계 교법사 양성과정의 각각의 변화는 서로 큰 관련 

없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종교교사 양성과정이 무자격 교사를 다수 보유

40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법사단.  선지식: 전국교법사단지 2005 창간호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

법사단, 2005), 36~44쪽.

4 1 ) 박영동, 종립학교 교육과 불교학과 동문의 역할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 기념제  (서울: 동국대학

교 불교학과ㆍ불교학과동문회, 2016). 63쪽.; 김재호, 교법사단의 발자취   전국교법사단 창단 제3주

년 기념 전국불교종립학교 교화자료집  (서울: 전국교법사단, 199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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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던 타 종파에 미친 영향에 비한다면, 적어도 불교계에는 형식적으로 유의미한 

제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셋째, 국가의 양성제도의 전문화와 통일화는 교육과정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대학의 교원양성제도 수료 이후 수여받은 교원자격증의 표시 교과명을 ‘사회(윤리)’에

서 ‘종교’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 종교교

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도 변화하였다. 교법사 양성의 주요기관인 동국대학교

에서 불교학 전공 교수가 종교학을 가르쳤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종교학박사가 양성

과정을 담당하며 수업의 질적 변화가 따랐다. 

즉, 국가의 제도 변화가 불교계 자체 양성과정에 형식적인 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지만, 그 내용에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윤

리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되어 학교현장에 있던 교법사들은 초기 개설된 임시교

원양성소 과정을 통해 종교학 일반에 대한 심화교육과 다원주의에 대하여 학습하면서 

진일보한 교원이 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또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종교로 변

화한 뒤에는 대학의 이수과목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세대의 교원을 배출

하였다.

3. 교육현장의 특수성

현재 활동하는 교법사들의 자격은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과정

도 각각 상이하다.

첫째로, 임시중등교원양성소 수료생, 대학교 학부과정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종교교

육전공 등의 과정을 통해 종교교과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이다. 또한 임용 후

에도 종단 자체 양성과정을 거쳐야 교사에서 교법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

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의 교법사 품수식을 거쳐야 완료된다.  

다음으로 타교과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법사도 존재한다. 이 경우도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5차 교육과정부터 발행된 ‘종교’과 교원자격증이 정식으

로 발급되기 이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윤리’ 등 인접

교과 교원자격증을 받았고, 그 중 불교계 사학의 교법사로 재직하게 된 경우이다. 이 

중 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하여 종교과 교원자격증까지 취득한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이외에 주로 학급수가 적은 도서지역 학교에서 종교와 같이 수업 단위가 작은 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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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단독으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 중인 타교과 교사에게 교법사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불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불교적 소양이 깊은 타 교과 담당 교사를 선발하여 일정

한 교육을 거쳐 품수식을 통해 자격을 수여한다. 타교과 교사이지만 불교계 사학 내에

서는 교법사라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다양한 양성과정을 거친 교법사들이 현재에도 학교현장에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식 교원자격증 취득과 임용 이후 다시 한 번 종

단 자체 양성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와 성직자 간의 모호한 경계

가 되어 교육현장에서 나타난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교사로서 교육하는 것과 성직자로

서 교육하는 것에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특수성으로 드

러난다. 또한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정식으로 종교교과가 운영되는 곳과 불교학생

회 등 특별활동만 운영되는 등 종교교육의 형태도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종교과 교

원자격증을 가지고 정규교과수업을 하는 경우와 타교과 교사로서 신행활동만 담당하

는 경우 사이의 경험 차이가 축적되면, 그 전문성과 교육방향에도 차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재직 형태가 안정적인 직업의 특성과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에 대하여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이 있

을 정도로 교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종교교과가 인성과 윤리교육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면, 종교교사의 역할과 양성과정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논의의 진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종교교사는 초기에는 각 종교와 종파 별로 자

체적으로 양성하고 채용하여 종교수업을 운영했으나, 제4차 교육과정 부터 종교교과가 

정식으로 국가교육과정에 편제되면서 정식 종교교사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이후 임

시교원양성소를 통해 종교교사를 위한 교원양성제도가 최초로 시행되고, 학교 현장의 

무자격 교사들이 정식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알 수 있었다. 이후 교원양성제

도는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 대학의 종교 관련 전공자들의 교직과정 이수로 진행되며, 

그 과정이 전문화되고 통일화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제도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성직자 사이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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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수성이 교육적 특수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불교계 교법사의 경우

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수성은 이미 교단별 자체 양성제도가 형성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화 그 자체에 머무른 수준에서 국가의 법령이 정비되

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웃종교에서도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다. 교사와 성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문제는 종파를 넘어 모든 종교교사에

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종교교사 양성과정 제도자체가 국가교육과정의 

종교교과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과목설치

의 법률적 모호성과 종교교육 내용의 모호성, 그리고 종교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

호성인데,42 ) 이러한 모호성은 교원양성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의 개선이 현장으

로 이어지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현실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대학의 

교직이수 과정은 국가의 교육법에 의거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종

파별 양성과정 역시 이미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종립학교에 채용이 되었을 때 수

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원양성제도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양성제도가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임

용 이후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 활동 

중인 종교교사들의 양성과정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면, 종교교육의 균등한 질을 유지하

기 위한 현직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극대화된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신규 채

용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우수 교원의 확보보다는 현직 종교교사의 전

문성을 신장하는데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종교교사를 위한 재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본고에서는 

지금껏 살펴보았던 불교계 교법사의 이중적 지위, 종교교사와 성직자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재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직자로서 종교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성직자를 겸

하고 있는 종교교사의 역할에 대한 현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매년 실시

되고 있는 종파별 종교교사 연수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학교법인과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종교교사로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시 개정 상

태와 다름없는 국가교육과정의 종교교과 변화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과정에 개정될 때마다 모든 교과교사가 관련한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소략한 

42 ) 정진홍,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5쪽.



종교교육학연구, 제 55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교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종교교사들은 개정 교

육과정에 대한 전문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모

든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해당 교육과정을 범종교적 합의

를 통해 구성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의 방향은 교양과목으로서 객관적 종교학을 가르치는 것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종교교사 양성제도의 내용은 종교학과 교육학 일반에 대

한 포괄적 지식이 가미된 종파별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국가교육과정

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종교학 지식에 대한 전문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교전통을 아우르는 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또는 2015교육과정의 종교학 교과서 개발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중등

교원연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러한 재교육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

해서는 직무연수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43 ) 

종교교사 양성과정의 배경과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재교육과정을 통해 종교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학교현장의 종교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3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62호 일부개정 2013. 07. 15.> 제6조 (연수의 종류와 

과정). 직무연수란 ‘교육의 이론 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교원평

가 등과 관련이 있기에 모든 교사들이 연 6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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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Study  on th e Teacher T rain ing  System  o f “Sub ject o f R eligion” 

and  Its Transition  

-  Fo cused  o n  Seco nda ry  Sch oo ls  E stab lished  b y B udd h ism  -

Eun-Young Kim

D ongguk U niversity

M ain  pu rpo se  o f th is  paper is  to  analy sis  th e tran sition  and  cu rren t cond ition  on  the  teacher  

train ing  sys tem  o f “ sub ject o f re lig ion .”  F irst,  th e pu rpo se o f th is  study  is to  investiga te  th e  

m o tiva tion  o f e stab l ish ing  religiou s teacher train ing  sy stem  in  religiou s educa tion  a t schoo l and  

N ationa l E duca tion  C urricu lum . Second , th e  sy stem  o f re lig iou s  teacher tra in ing s ta rted  w ith  

the cultivation process accord ing to  the  d enom ination , and it w as sp ecialized and un ified  through  

the na tional system . In  th is con text, it is con firm ed that the religious aspect of Buddhist religious  

teacher tra in ing and the specific ity of education  field  are un iversal problem s that arise in relig ious  

teachers o f a ll m ission  schoo ls. T here fo re, it is a rgued  tha t th e  tra in ing o f religiou s teachers  is  

n eeded  no t on ly  to  acqu ire teacher c er tific at ion  bu t a lso  to  re in fo rce  p ro fe ssionalism  th rough  

reeduca tion . It w ou ld  b e  po s itiv e  and  p lu ra list ic  e ffects  on  re lig iou s educa tion  at  th e  m ission  

schoo l.

K ey w ord s:  R e lig ion  teachers, R e lig iou s  E duca tion , Sub ject  o f R e lig ion , T eacher  T ra in ing  

Sy stem , M ission  Schoo l, D harm a teacher  o f  Schoo l 


